
한국콜마, OEM제품 성분 도용 피소 위기

바이오 벤처기업 한국콜마가 OEM 계약제품 성분도용 혐의를 받아 불의를 빚고 있다.

벤처기업 메디코룩스(대표 장재열)는 2001년 7월 거래소 상장기업 한국콜마(대표 윤동한)와 OEM(주문자상

표부착)계약을 맺고 자체 개발한 흉터발생 억제물질을 [SC-i 레이저스킨] 제품명으로 상품화, 2001년 11월부터

판매해왔다.

계약 당시 양사는 OEM 계약으로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고 한국콜마는 계약해지 후 10년

간 (메디코룩스가 제공한 것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연구개발할 수 없다 고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콜마는 2002년 3월 협약을 무시하고 SC-i 레이저스킨과 동일한 성분의 제품을 메디코룩스의

주요 수요처로 기대되었던 모 피부과병원의 자회사에 공급해 피해를 입었다 는 것이 메디코룩스 주장이다.

한국콜마에 항의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했다.

이에 한국콜마는 메디코룩스에서 받은 원료를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사실이 없고 모 피부과병원의

자회사에 공급한 제품이 협약서에 기재된 원료와 동일한 것을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다 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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